
‘우연한성공은있어도우연한실패는없다’

몇 년 전 웹매거진에 실린 오늘의 명언에서 접한 이 문구는 현재 필자의 경영철학이다. 창업 이후

줄곧마라톤(Marathon)∙기여(Contribution)∙혁신(Innovation)의세가지이념으로뛰어온필자에게,

성공에관한이명언은21세기를맞아새로운경영관을심어주는의미있는문구이기도하다. 

10년이지난지금, 닉스테크는실제창업당시와엄청난외형적인차이가있다. 먼저창업원년3명의직

원과 연간매출 1억을 목표로 뛰던 시절엔 무엇보다 회사의 외형적인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철학이

필요했었다. 그러나70여명의직원이연간매출100억원대를목표로뛰는지금은맨땅에헤딩하는식의

공격적인경영만으로는목표를달성하기힘들다. 

경영관리시스템도입을통해원가분석및절감을유도하고, 직원들이제각기맡은바임무를소화해냄

으로써조직의시너지효과를증대하는것이과거의가족같은분위기에서창출해내던부가가치의몇배

에달하기때문이다.  

필자는아직까지열심히만하면누구나연간매출50~60억원대의사업을운영할수있다고믿는다. 그

러나보다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및기술력이뒷받침되지않는다면그이상의부가가치를창출하기

는커녕, 오히려조직의붕괴로인한마이너스성장을감수할수밖에없음을주위의몇몇중소기업체의몰

락을통해확인할수있었다. 

‘우연한성공’이란말은어쩌면‘운칠기삼(운이70%, 기술이30%를좌우한다는뜻의약어)’이란말과일맥상통하

는지도모른다. 치열한경쟁속에서생존해야하는IT업계의대표들은아마도이말을한두번씩은써봤을

것이다. 특히최선을다하고도경쟁에서졌을때한번쯤사용해봤을말이아닌가싶다. 아무리기술력이

뛰어나도시장상황이받쳐주지않거나, 영업이나마케팅능력이그기술을제대로포장해주지못하면실

패하는법이다.

필자 역시 11년째 IT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타고난 운이 좋아 운칠기삼의 연속으로 큰 사고 없이

사업을 해온 행운아는 아니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의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

은시기였다. 비즈니스는결과가모든것을말해주듯과정은묻지않는다. 다행히그때왜실패했는지그

과정을분석하여지금은똑같은실패를되풀이하지않으려노력하고있다.  

과거IT벤처기업의대박신화거품은가라앉았고, 지금은제대로된기술력만이벤처성공신화를만들수

있다. 비즈니스에서우연한성공은있을수있지만우연한실패는없기때문이다. 우연한성공보다필연

적인실패를예방하는경영철학이제2의도약을하는데밑거름이될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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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 푹푹찌는나날로이어지는여름은

일상의고단함에맨몸으로서있는사람을떠올리게한다.

하지만그여름이면에서

모든문을열어젖히고

세상으로나아가는길이보이기도한다.

뜨거움뒤꼍의그늘, 

햇볕뒤꼍의찬물이

여름이라는동전의양면이라는것을알아챌때

길이언뜻보이기도하는것이다.

그렇다. 

땡볕여름에서세상으로

나아가는모든길은

새로움을찾는것이라할수있을것이다.

켜켜이쌓여있던일상의먼지들을

훌훌털어버리고

새로운아침을만나고싶을때,

‘떠남’이라는단어가

슬며시고개를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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